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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라데라 렌치의 주민이신 동포한 분의 제보로 작성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서 매우 가슴 아픈 교통사고가  얼마 전에  발생했습니다. 5번 고속도로의 미숀비에호 (Mission Viejo)에서 대형 트레일러를 끌고 달리던 트럭이 미니밴 (한구에서는 봉고차)을 뒤에서 받았습니다. 미니밴 안에는 세명의 어린이를 뒷 죄석에 태우고 엄마인 코블 (Coble)여사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승객석에는 아이들의 할머니가 타고 계셨고 어린이들을 포함한 모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코블 여사는 정상적인 속도로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이 밀리기 시작하여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랬지만 뒤 따라 오던 대형 트럭은 적시에 정차를 하지 못하고 그 미니밴을 뒤에서 받았습니다. 그런 충격으로 뒷 자석에 타고 있던 네살짜리 딸과 두살 짜리 딸은 그자리에서 사망했고 다섯 살 짜리 아들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을 입지 않은 코블 여사와 할머니는 인근 병원에 입원했고 중상을 입은 다섯살 짜리 아들은 다른 병원으로 긴급 입원되었습니다. 2-3일 후에 엄마는 다른 병원에 입원 중인 아들을 보려고 찾아갔지만 그녀의 아들은 그녀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꺼번에 3 남매를 잃은 코블 여사는  깊은 애통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교통사고는 주류 사회의 언론이 대서 특필 보도를 하였습니다.

운명의 신이 마치 장난을 치듯한 이 사고에는 신기하다고 할 만치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큰 교통 사고의 소식을 접하고 달려온 소방서 구급 대원이 찌그러진 자동차 문을 겨우 열고 보니 운전석에서 신음하고 있던 코블 여사는 바로 그 소방관의 누나이었습니다.  사고 전날은 사망한 5살 짜리 아이의 생일 이었습니다. 프리스클 선생님은 5월 13일인 어머니 날이 지난 후에 생일 파티를 하자고 예정을 해놓은 상태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는 음주운전이나 마약 복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추측은 애플밸리 (Apple Valley)에 사는 그 운전자가 과로로 인하여 순식간 졸았을 것이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코블 여사가 살고 있는 라데라 랜치 (Ladera Ranch)의 한 거리에 열 가구 정도가 위치하고 있는 데 최근 1-2년 사이에  네 건의 사망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블 여사의 가족 이외에도 한 가정에서는 유아용 의자에 앉았던 어린 아이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머리에 상처를 입고 사망을 헸습니다. 또 한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자동차를 몰고 나간 십대의 소녀가 교통 사고를 당하여 사망했습니다. 또 한집의 이웃 가정에서는 남자 한사람이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못된 장난을 치는 운명의 신이 또 어떤 불상사를 가져 올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아이를 졸지에 잃은 코블 가정에는 라데라 랜치의 온 동네가  동원되어 슬픔에 젖은 코블 가정에 동정과 위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와 아빠를 위로하기 위하여 라데라 랜치에 있는 모든 나무마다 한 개의 청색 리본과 두 개의 연분홍 리본을 달았습니다.  다섯살 짜리 아들이 연습을 하던 야구장에는 위로의 메시지를 적은 대형 풀래카드가 설치되었습니다.  사고 다음날은 5월 5일이어서 어린이 날 이었습니다.  그 날에 100여명의 마을 주민들이 코블 가정 앞에 모여 촛불 기도와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코불 가정을 위해서 의연금도 모으기 사작했습니다. 그 집에 꽃을 가져 온 사람도 있었고 촛불을 점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코블 가정에는 위로와 동정을 표시하는 카드와 잔자우편이 답지했습니다.  수천 구루의 나무에 달 리본을 기부한 가게 주인도 있었고 각 음식점들은 앞을 다투어 의연금을 거출했습니다. 이런 모든 행사는 코블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극도로 존중하는 정성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5월 11일에는 1000명도 넘는 주민들이 집합하여 촛불 기도를 올렸고 사망한 아이들의 영혼이 근심 없는 하늘로 훨 훨 나라가라는 뜻으로 청색기구와 분홍색 기구를 공중에 날렸습니다.

5월 12일에는 그 아이들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눈에 띤 장면은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가 장례식에 참석하여 시종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고가 난 지점은 곧고 잘 딲아진 고속도로인데 사고가 빈번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2281건의 교통사고가 이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번 코블 가족의 참사는 이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사고이었습니다. 오랜지 카운티의 행정관들은 왜 이 지점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 연구와 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에 관한 뉴스를 읽고 나서 운전에 가 일층의 조심을 할 결심를 하는 동시에 대형 트럭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
